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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외이사 7명 울산공장에 집결
창사 이래 최조 지방사업장 이사회 개최 … 일하는 이사회 만들기 실천 

SK가(대표 신헌철)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방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SK는 4월22일 사외이사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합에너지·화학 생산기지인 울산 컴플렉스에

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본회의 외에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 현황 설명회, 생산시설 방문, 노조 집행

부와의 간담회 등도 실시했다.

이사회에서는 관련법 변경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 규정 개정, 자기주식 신탁계약 일부 연장 등 총 8개 안건

이 의결됐다.

특히, 계열기업간 거래 관련 안건은 최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신설된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경영 위원회는 SK가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3월25일 신설한 4개의 전문 위원회 가운데 하

나로,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전 검토,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 투명경영의 

실천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이다.

SK 관계자는 “SK는 새로운 이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제 보고 받고 도장 찍어주는 이사회가 아닌 적극적으로 경영 현안을 챙기고 판단

하는 일하는 이사회(Working Board of Directors)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2일 일정에는 7명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해 일하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울산 컴플렉스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현장 분위

기를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이사회 개최에 앞서 본사 및 대덕기술원에 이어 울산공장의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중심 투명

경영”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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